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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family support activities on life 

satisfaction tarting the elderly in their 60 or up who are capable to use the Senior Welfare Center. In 

January-February 2022,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the elderly in their 60 or up. After excluding 

the questionnaires with many non-responses or filled up by the elderly who were not engaged in family 

support activities from the collected data, total 301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Using the 

SPSS Win 24.0 version, this study performed the reliability analysis,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level of family support activities in the elderly, the provision of support to 

spouse was the highest, which was followed by children and grandchildren in order.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family support activities according to age, education level, matter of having a spouse, 

health status, economic status, and family relationship of the elderly. Third, there were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education level, matter of having a spouse, health status, economic status, 

family relationship, and residence of the elderly. Fourth, when the family support activities of the elderly 

were higher, their life satisfaction was high. satisfaction. 

 

Keywords: Family Support Activities, Life Satisfaction, the Elderly, Spouse Support, Child Support, 

Grand Children Child Support 

 

요약: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관 이용 가능 나이인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의 가족지지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2022년 1월과 2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된 설문지 

중 무응답이 많거나 가족지지 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0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Win 24.0 version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빈도분석,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가족지지 활동의 수준을 보면, 배우자에 대한 지지 제공이 가장 높았고, 자녀, 그리고 

손자녀 순이었다. 둘째, 노인의 연령,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경제 상태, 

가족관계에 따라서 가족지지 활동에는 차이가 있었다. 셋째, 노인의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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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태, 경제 상태, 가족관계, 거주지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는 차이가 있었다. 넷째, 노인의 

가족지지 활동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감이 높았다.  

 

핵심어: 가족지지 활동, 삶의 만족도, 노인, 배우자 지지, 자녀 지지, 손자녀 지지 

 

1. 서론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전략을 내세웠다. 국가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중장기 목표를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제시하였고, 2040년까지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OECD 국가 기준 10위 이내로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3차 지속 

가능발전목표(K-SDGs)에서는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 국가’라는 비전을 

내걸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대 전략을 내세웠다[1]. 그런데도 우리나라 노인 

삶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조사[2]에서는 국민 삶의 만족도가 

11점 만점에 평균 6.1 점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서 5.9 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를 들어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적 변화, IT 변화,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의 사람들 간의 소통방식의 변화,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변화 등 환경적 변화가 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년기의 삶의 기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향상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다는 노인 

인구의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노인 세대는 1900년대 초반 출생자부터 

최근 1955년 출생자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일제강점기, 광복, 한국전쟁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민주화, 그리고 최근 정보화까지의 역사적 사건과 

변화를 겪은 세대이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사회와 경제 제도의 발전을 통해 공교육 

확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국제화 등의 사회변화로 인해 현재의 65세 이상의 노인 집단 

내에서도 나이별 교육 수준, 자녀 수와 가족관계, 직업, 부의 축적 정도, 가치관 등의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3]. 다양한 특성을 가진 노인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생산성에 초점을 두었다. 생산적 노화는 활동이론의 연장선상에서 

노년기에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재평가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주장[4]하는 것이다. Bass 등[5]은 

유급이든 무급이든,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 또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최근에는 생산적 활동의 범위가 확장되어, 

유급 활동 이외에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가족과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 가사 활동, 

시민참여 활동[6]과 같은 비경제적인 활동까지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노년기의 

생산성은 단순히 경제활동이나 사회참여가 아니라 대다수 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인 가족에 대한 지지 활동[7]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한다.   

노인에게 가족은 심리적, 경제적, 도구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차 집단이며, 

동시에 비공식적 집단으로 노년기의 생활 만족, 안녕(well- being), 삶의 만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8][9]. 김순안[10]은 가족지지를 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서적 지지와 

가족의 치료비 부담 정도를 말하는 도구적 지지로 구성하였다. 이미란[11]은 가족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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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로 구분하였고, 정서적 지지는 가족의 일상적 조력, 물질적 

도움, 경제적 도움, 간호 및 수발 등으로 측정하였다. 김명숙과 고종욱[12]은 가족지지를 

제공자의 차원에서 구분하였는데, 배우자 지지와 자녀 지지로 구분하였다. 이중 배우자 

지지는 배우자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믿고 의지하는 정도를, 자녀 지지는 자녀들과 

관계가 좋으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8-12]를 

참고하여 가족지지 활동을 배우자, 자녀, 손자녀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 서비스적 

지지, 경제적 도움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한편, 노인의 삶의 질에 가족이 중요함에도[8][9], 노년기 가족지지 활동인 배우자 지지 

활동, 자녀 지지 활동, 손자녀 지지 활동이 노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부족하다. 단지, 노년기 자녀와의 상호작용은 노인 삶의 

만족도[13-15]와 심리적인 행복감[16]을 높이며, 성공적 노화에서 가족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주장한 연구[17]는 다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가족지지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첫째, 노인의 가족지지 활동과 

삶의 만족도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가족지지 활동과 

삶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노인의 가족지지 활동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노인복지관 이용가능 나이인 만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사회참여를 하는 충청남도 지역 노인이다. 2022년 1월 2일~2월 2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330부의 설문지가 수집되었으며, 이 중 사회참여를 전혀 하지 

않거나 무응답이 많은 설문지 9부를 제외하였고, 독거노인이거나 가족이 없으므로 

때문에 가족지지 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 20명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30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측정 도구 

2.2.1 가족지지 활동 

생산적 활동 중 가족지지 활동은 배우자, 자녀, 손자녀(친손주와 외손주 모두 포함) 

각각에 대한‘말벗, 고민 상담 등 정서적 도움’,‘청소, 식사 준비, 세탁 등 도구적 

도움’,‘간호, 수발, 병원 동행 등 신체적 도움’,‘경제적 도움(정기적 현금 도움, 비정기적 

현금 도움, 현물 지원의 3문항)’의 6개 문항, 5점 리커트형(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척도이다. 가족지지 활동은 총 18개 문항의 합산 평균 점수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에 대한 도움 제공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 901이다.   

 

2.2.2 종속변수 :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Diener, Emmons, Larson, Griffin[18]의 척도로써 5문항 5점 리커트형(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척도이다. 구체적으로 ‘나는 현재 나의 생활에 만족한다.’ , 

‘나는 다시 태어나고 지금과 같은 인생을 살겠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5개 문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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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평균 점수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30이다.  

 

2.2.3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노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나이, 학력,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경제 상태, 

가족관계, 거주지의 8개 문항, 비연속적 변수(명목변수와 서열변수)로 측정했다. 분석을 

위해서 나이는 3집단(1=60세~69세, 2=70세~79세, 3=80세 이상), 교육 수준도 

3집단(1=무학/초졸, 2=중·고졸, 3=대졸 이상), 배우자 유무는 2집단(1=유 배우자, 2=무 

배우자), 건강 상태/경제 상태/가족관계는 각각 3집단(1=나쁘다, 2=보통이다, 3=좋다), 

거주지는 2집단(1=도시, 2=농어촌)으로 리코딩 하였다. 

 

2.3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N % M(S.D.) 

성별 
남 107 35.5 

- 

여 194 64.5 

연령 

60대 118 39.2 

73.86(9.675) 70대 80 26.6 

80대 이상 103 34.2 

교육 수준 

무학·초졸 136 45.3 

- 중·고졸 104 34.7 

대졸 이상 60 20.0 

배우자유무 
유 배우자 151 51.5 

- 
무 배우자 142 48.5 

건강 상태 

나쁨 47 15.6 

3.18(.805)* 보통 154 51.2 

좋음 100 33.2 

경제 상태 

나쁨 76 25.2 

2.99(.868)* 보통 141 46.8 

좋음 84 27.9 

가족관계 

나쁨 41 13.7 

3.46(.912)* 보통 105 35.0 

좋음 154 51.3 

거주지 
도시 197 65.4 

- 
농어촌 104 34.6 

% 는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 퍼센트임 

* : 5점 만점의 평균과 표준편차임 

 

 



The Effects of Family Support Activities on Lif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Copyright ⓒ 2023 KCTRS  271 

2.4 분석방법 

SPSS Win 24.0 version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빈도분석, 평균 차이 분석, 상관관계 

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노인의 가족지지 활동과 삶의 만족도 일반적 수준 

노인의  가족지지 활동의 실태를 빈도분석으로  살펴보았다[표 2-표 6]. 먼저 노인의 

배우자 지지 활동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 151명의 결과이다[표 2]. 노인의 배우자에 대한 

도움 활동은 5점 만점에 2.96 점에서 3.67 점까지의 분포를 보인다.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가 3.67 점으로 가장 높고, 현물 지원은 2.96 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전체 배우자 지지 활동의 평균은 3.31 점으로 중앙값인 3점 이상의 수준이었다. 

 

[표 2] 노인의 배우자 지지 활동 

[Table 2] Elderly’s Support Activities for Their Spouse 

 N M S.D. 

정서적 지지 제공 149 3.67 .834 

도구적 지지 제공 149 3.52 .997 

신체적 수발 제공 149 3.38 1.068 

경제적 지지 

제공 

정기적 현금지원 147 3.19 1.049 

비정기적 현금지원 144 3.03 1.047 

현물 지원(선물 등) 142 2.96 1.010 

전체 배우자 지지 활동 149 3.31 .712 

 

다음으로 노인의 자녀 지지 활동을 보면[표 3], 5점 만점에 2.44 점에서 3.31 점까지의 

분포를 보인다.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가 3.31점으로 가장 높고, 정기적 현금 지원은 

2.44 점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 자녀 지지 활동의 평균은 2.82 점으로 중앙값인 3점 

미만의 수준이었다.  

 

[표 3] 노인의 자녀 지지 활동 

[Table 3] Elderly's Support Activities for their Children 

 N M S.D. 

정서적 지지 제공 290 3.31 1.002 

도구적 지지 제공 284 2.67 1.075 

신체적 지지 제공 283 2.65 1.171 

경제적 지지 

제공 

정기적 현금지원 276 2.44 1.141 

비정기적 현금지원 274 2.82 1.134 

현물 지원(선물 등) 273 2.89 1.098 

전체 자녀지지 활동 290 2.82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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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노인의 손자녀 지지 활동을 보면[표 4], 5점 만점에 2.10 점에서 2.85 

점까지의 분포를 보인다. 손주에 대한 정서적 지지가 2.85점으로 가장 높고, 정기적 

현금지원은 2.10 점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 자녀 지지 활동의 평균은 2.45 점으로 

중앙값인 3점 미만의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3 점으로 다소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표로 제시하지 않음).  

[표 4] 노인의 손자녀 지지 활동 

[Table 4] Elderly's Support Activities for their Grand Children 

 N M S.D. 

정서적 지지 제공 251 2.85 1.080 

도구적 지지 제공 247 2.25 .959 

신체적 지지 제공 247 2.27 .993 

경제적 지지 

제공 

정기적 현금지원 246 2.10 .949 

비정기적 현금지원 247 2.55 1.095 

현물 지원(선물 등) 248 2.60 1.097 

전체 손자녀 지지 활동 253 2.45 .799 

 

3.2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활동과 삶의 만족도의 차이 

본 절에서는 노인의 배우자 지지 활동, 자녀 지지 활동, 손자녀 지지 활동을 합산 

평균하여 가족지지 활동 변수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았고,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역시 변수 간 뚜렷한 차이가 없어서 합산 평균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활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노인의 나이,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경제 상태, 가족관계에 따른 가족지지 활동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연령에 따라서는 60대가 70대 및 80세 이상 노인보다 

가족지지 활동을 더 많이 제공했고(F=11.142, p<.001), 교육 수준에 따라서는 중·고졸 과 

대졸 이상의 노인이 무학·초졸 노인보다 가족지지 활동이 더 높았다(F=14.616, p<.001).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에 비해서 가족지지 활동이 더 

많았고(t=6.098, p<.001),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좋음’으로 인식하는 

노인이 ‘나쁨’으로 인식하는 노인에 비해 가족지지 활동을 더 많이 했다(F=3.492, p<.05). 

경제 상태에 따라서는 자신의 경제 상태를 ‘좋음’과 ‘보통’으로 인식하는 노인이 

‘나쁨’으로 인식하는 노인에 비해 가족지지 활동이 더 많았고(F=15.400, p<.001), 

마지막으로 가족관계에 따라서는 자신의 가족관계를 ‘좋음’으로 인식하는 노인의 

가족지지 활동이 가장 높았고, ‘보통’, ‘나쁨’ 순이었다(F=34.893, p<.001) 그러나 노인의 

성별과 거주지에 따른 가족지지 활동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5].  

 

[표 5]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활동의 차이 

[Table 5] Differences in Family Support Activitie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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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M S.D. t/F값 Scheffe’s 

성별 
남 107 2.75 .736 

.142 - 
여 194 2.74 .711 

연 령 

60대 118 2.97 .755 

11.142*** 

b 

70대 80 2.63 .563 a 

80대 이상 103 2.56 .716 a 

교육 수준 

무학·초졸 136 2.51 .673 

14.616*** 

a 

중·고졸 104 2.90 .637 b 

대졸 이상 60 2.99 .803 b 

배우자 유무 
유배우자 151 2.98 .648 

6.098*** - 
무배우자 142 2.50 .702 

건강 상태 

나쁨 47 2.50 .750 

3.492* 

a 

보통 154 2.76 .669 ab 

좋음 100 2.83 .759 b 

경제 상태 

나쁨 76 2.38 .706 

15.400*** 

a 

보통 141 2.80 .641 b 

좋음 84 2.97 .740 b 

가족관계 

나쁨 41 2.17 .785 

34.893*** 

a 

보통 105 2.54 .585 b 

좋음 154 3.02 .649 c 

거주지 
도시 197 2.79 .753 

1.746 - 
농어촌 104 2.65 .640 

*p<.05, ***p<.001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노인의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경제 상태, 가족관계, 거주지에 따른 삶 만족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교육 수준에 따라서는 대졸 이상인 노인이 

중·고졸, 무학·초졸인 노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고(F=3.368, p<.05). 배우자 

유무에 따라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t=6.098, p<.001).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좋음’이라고 인식하는 

노인이 ‘보통’과 ‘나쁨’으로 인식하는 노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고(F=8.765, 

p<.001), 경제 상태에 따라서는 자신의 경제 상태를 ‘좋음’, ‘보통’, ‘나쁨’으로 인식하는 

순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F=33.519, p<.001). 가족관계에 따라서는 자신의 

가족관계를‘좋음’으로 인식하는 노인 삶의 만족도가 ‘보통’, ‘나쁨’으로 인식하는 노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F=35.068, p<.001), 거주지에 따라서는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 삶의 만족도에 비해 더 높았다(F=1.986, p<.05).  

 

[표 6]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 

[Table 6]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N M S.D. t/F값 Scheffe‘s 

성별 
남 107 3.18 .661 

-.792 - 
여 194 3.25 .738 

연령 60대 118 3.30 .696 1.301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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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M S.D. t/F값 Scheffe‘s 

70대 80 3.14 .590 

80대 이상 103 3.21 .807 

교육 수준 

무학·초졸 136 3.12 .726 

3.368* 

a 

중·고졸 104 3.28 .659 a 

대졸 이상 60 3.38 .742 b 

배우자 유무 
유배우자 151 3.31 .668 

6.098*** - 
무배우자 142 3.16 .752 

건강 상태 

나쁨 47 3.00 .801 

8.765*** 

a 

보통 154 3.15 .678 a 

좋음 100 3.45 .663 b 

경제 상태 

나쁨 76 2.81 .747 

33.519*** 

a 

보통 141 3.21 .600 b 

좋음 84 3.64 .618 c 

가족관계 

나쁨 41 2.90 .903 

35.068*** 

a 

보통 105 2.91 .546 a 

좋음 154 3.52 .614 b 

거주지 
도시 197 3.29 .724 

1.986* - 
농어촌 104 3.12 .677 

*p<.05, ***p<.001 

 

3.3 노인의 가족지지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가족지지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전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인의 가족지지 활동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r=.453, p<.001)(표로 제시하지 않음).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유의하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에 따라, 표 5와 표 6에서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나이,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경제 상태, 가족관계, 거주지 변수를 1단계에서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가족지지 

활동을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표 7] 노인의 가족지지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7] Effects of Family Support Activities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B β t 값  B β t 값  

 (상수) 1.543   3.471** .985   2.214* 

1단계 

연령 .000 -.001 -.021 .002 .030 .460 

교육 수준(1=대졸이상) .098 .055 .950 .102 .057 1.031 

배우자 유무(1=배우자있음) -.056 -.039 -.571 -.128 -.090 -1.333 

건강 상태 -.012 -.013 -.233 .013 .015 .274 

경제 상태 .282 .341 5.757*** .241 .291 5.019*** 

가족관계 .228 .293 5.116*** .156 .201 3.435** 

거주지(1=도시) .153 .103 2.008 .115 .077 1.550 

2단계 가족지지 활동  .271 .273 4.731*** 

 
F값 = 16.905*** 

R2 = .295 

F값=18.708*** 

R2= .347 

R2 변화량 =.052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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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단계의 7개의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노인 삶의 만족도를 

29.5% 설명하였고, 모델은 유의하였다(F=16.905, p<.001). 개별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노인의 경제 상태(β=.341, p<.001)와 가족관계(β=.293, p<.001)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경제 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컸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 가족지지 활동 변수를 투입한 결과 8개 변수의 설명력은 34.7%로 

8.47%가 향상되었으며, 모델도 유의하였다(F=18.708, p<.001). 개별변수의 영향력을 보면 

노인의 경제 상태가 좋을수록(β=.291, p<.001), 가족관계가 좋을수록(β=.201, p<.001), 

가족지지 활동을 많이 제공할수록(β=.273, p<.001)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관 이용 가능 나이인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의 가족지지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2022년 1월과 2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된 설문지 중 무응답이 많거나 가족지지 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0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Win 24.0 version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빈도분석,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면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가족지지 활동의 수준을 보면, 배우자에 대한 지지 제공이 가장 높았고, 

자녀, 그리고 손자녀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모든 대상에서 정서적 지지 제공이 가장 

높았고, 반면 경제적 지원 제공 중 현물 지원이 가장 낮았다. 이는 노년기 배우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경제적 지원 중 현물지원이 가장 낮은 것은 노년기 

경제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현재 노인인구의 빈곤율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38.9%가 중위소득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빈곤층으로[19], 현금이나 현물지원을 

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노년기는 배우자나 가족, 손자녀에게 

말벗, 고민 상담, 대화, 전화와 같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현물 제공 

등의 경제적 지원은 어려운 시기임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노인의 나이,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경제 상태, 가족관계에 따라서 

가족지지 활동에는 차이가 있었다. 즉, 60대의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속하는 경우, 대졸 

이상의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 배우자가 있고, 건강 상태와 경제 상태가 보통 이상으로 

좋고, 가족관계가 좋은 경우, 가족지지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인구 중 60대, 대졸 이상, 건강 상태와 경제 상태, 가족관계가 보통 이상으로 좋은 

경우 가족지지 활동이 높은 것은 배우자나 자녀와 손자녀에게 정서적, 신체적, 도구적, 

경제적 도움 등 다양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배우자가 있을 때는 없는 경우에 비해 다른 지지 활동에 비해 배우자 지지 활동이 

추가되기 떄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이 된다.   

셋째, 노인의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경제 상태, 가족관계, 거주지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는 차이가 있었다. 즉, 대졸 이상의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 배우자가 

있고, 건강 상태, 경제 상태 및 가족관계가 좋은 경우, 그리고 도시 지역에 사는 노인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으며, 노인들 스스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삶의 질이 높게 된다[20]. 또한  배우자를 상실한 노인이 혼자 살 때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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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과 좌절, 고독을 느끼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므로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하였는데[21], 그 이유는 부부가 함께 노년기를 보냄으로써 삶의 

다른 주기에서 더욱 배우자와의 정서적 지지가 더욱 두드러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22].  

넷째, 노인의 가족지지 활동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감이 높았다. 손자녀 양육은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거나 긴밀하게 하며 자신이 유용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노인들의 건강을 향상해 준다[23]는 점에서 노인의 가족지지 활동이 삶의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서 사회적 지지, 가족원의 지지의 긍정적 효과를 

주장한 선행연구[24]와도 같은 맥락을 볼 수 있다. 물론 선행연구자들은 가족지지 활동을 

노인이 가족원에게 제공하는 지지 활동이 아닌 가족원으로부터 받은 지지의 긍정적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나, 가족지지가 가족 구성원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돌보아 

주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가치감을 갖게 해 주는 것[25]을 고려해보면 가족원에게 도움을 

주는 가족지지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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